
동부한농화학, 집단경영체제 비상!
부사장 14명 대거 승진인사 … 직급체계 사장- 부사장- 상무로 축소

동부그룹은 윤대근(56) 동부아남반도체 대표이사 사장과 백호익(60) 동부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각각 대표이

사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임원 97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경기고, 서울대를 거친 윤대근 부회장은 1993년부터 10년 동안 동부제강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아산만 신냉

연공장 건설 및 조기 흑자기조를 실현했으며, 2002년 동부전자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동부가 인수한 아남반도

체와의 통합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백호익 부회장은 한국산업은행 출신으로 그룹 경영조정본부 부사장을 지낸 뒤 1997년부터 동부건설 사장을

맡아왔다.

또 동부그룹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임원 직급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직급을 기존의 6단계(사장-부사장-

전무-상무-상무대우-상무보)에서 사장-부사장-상무 3단계로 대폭 축소·조정했다.

임원 직급 개편은 임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높이고 우수인재에 대한 과감한 발탁 인사를 가능토록 해 개인

의 역량과 성과에 기초한 성과주의 경영체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부는 직급 개편과 병행한 대규모 승진 인사로 사기 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

했다.

동부한농화학에서는 부사장에 유일웅, 민동식, 권종희, 정종구, 임홍, 이용한, 천영

선, 양준일, 금학기, 유병재, 최문근, 박영훈, 윤장옥, 박명흠 씨가, 상무에는 최성근,

윤영한, 김용남, 구자용, 정봉진 씨가 각각 임명됐다.

동부정밀화학 상무에는 최영찬, 이해민 씨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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